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란, 
국민 신뢰 회복 못하면 거취 결단해야

   김의철 차기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
다. 오늘 청문회에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근 드러난 김 후보자의 과거 위장
전입 문제와 다운계약서 문제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도 서울 양천구의 누나 집
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 대림동 아파트를 청약받아 거주하다 서울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후보자가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과의 입장을 밝히
기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음은 분명한 일이다. 위
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의 관행이었고, 위법은 아니었다며 핑계를 대거나 
논란을 피해가려 할수록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시세차익을 노
린 부동산 투기 아니었냐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상황을 
초래한 첫번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노라고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 진행중인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찰의 계기를 갖겠다”고 거듭 표
명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몇 마디의 말로 간단히 회복되지 않는다.

   KBS 사장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국내 유일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를 이끌기 위해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공영방송 철학이나 건강한 
리더십만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의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장 후보자로서 압
도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려는 노력 역시 필수다. KBS에 대한 신뢰는 KBS의 뉴
스,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게 절감했을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후보자로부터 불거진 이번 논란이 KBS 전체에 대한 신
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의철 후보자가 스스로 사장 지원서를 통해 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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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신뢰’는 KBS의 존재 이유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KBS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다. 이 문제를 풀 첫 번째 열쇠는 김의철 후보자 본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오늘 청
문회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거취에 대한 결단까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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